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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내엔닭갈비집이별로없다?

닭갈비가먹고싶었다. 매콤하고칼칼한고추장양념, 맛있는양배추, 뼈까지발라진매콤한양념이가득

배인닭갈비. 그것도수입산닭고기가아닌국내산닭고기로만든닭갈비말이다.

오랜만에 울산에 내려가 시내를 뒤지던 필자는‘왜 울산 시내에는 닭갈비집이 체인점 한 두 곳 밖에 없을

까’하는생각을하게됐다. 그렇게울산성남동, 옥교동을두바퀴나돌았다. 맛있는닭갈비집을찾기위해서.

‘울산사람들은닭갈비를먹지않는것일까?’라고이상하게생각하던필자는두바퀴나돈시내에서결국닭

갈비타운을찾았다. 등잔밑이어둡다는속담처럼필자는닭갈비타운뒷골목만집중적으로돌았던것이다.

성남동훼미리타워9층은닭갈비집만있는식당가이다. 7년전닭갈비타운이문을열고30여개의닭갈비

집이들어와성황을이루었으나지금은4곳에서식당을운 하고있다.

아무래도 신시가지가 발달하면서 구시가지 식당가도 함께 퇴색하면서 많은 업체들이 이동했고, 지금은

야경이좋은창가쪽식당만남아 업중이다. 하지만여전히닭갈비타운에남은식당가들은푸짐한양, 친

절한서비스로닭갈비타운의명맥을유지해나가며울산의닭갈비맛을전하고있다. 그래서울산에서는닭

갈비를먹으려는사람들에게여전히훼미리타워의닭갈비타운을추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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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갈비 맛은 타협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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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는단하나Only 닭갈비

고생고생해서찾은닭갈비타운. ‘어떤메뉴를먹을까?’고민하며메뉴판을

찾았으나 메뉴판이 없다. 메뉴판을 찾던 필자“메뉴가 뭐가 있나요?”는 질문

에 주인 아저씨는 묵묵하게“메뉴는 닭갈비 밖에 없습니다”라는 답을 해

주셨다. “닭갈비2인분주세요...”

시장하던차에얼른생야채와양념된날닭고기가팬에준비되어나오기를기

했다. 지 지 익혀가며 뒤적거리며 먹는 닭갈비. 그러나 상추와 깻잎, 쌈무,

마늘과 쌈장, 미역냉국, 음료수 한 병이 서빙되어 나오고도 닭갈비 팬이 나올 생각을

않는다. ‘손님이많아바쁜가보다’라고생각하던차에닭갈비가나왔다.  

지 지 ~ 닭갈비팬이나오고서야왜닭갈비가늦게나왔는지이유를알게됐다. 닭갈비타운에서는국

내산닭고기와양배추등의야채를주방에서미리조리하고거의다익어갈때쯤손님들의테이블로나오는

데, 미리 조리되어 있던 것은 아니고(주방이 일반이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어 확인) 테이블에서 익힐 때

보다화력이세기때문에더빨리익힐수있기때문이다. 

그리고중간에직원이오가며닭갈비를익히느라시간을허비하지않아도되고, 손님으로서는뒤집고섞

거나 하는 것 없이 손하나 까딱하지 않고 익은 닭갈비를 천천히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익히는 도중에 옷에

양념이튈염려도없다. 

큼직한닭고기살, 진정한닭갈비맛

이렇게 테이블로 나온 닭갈비, 우선 사진을 찍고 서울

에서 먹던 닭갈비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를 꼼꼼하게 살

펴봤다. 보통 닭갈비를 주문하면 생야채와 날닭고기가

나와 그 양을 가늠할 수 없고 익히다 보면 수분이 빠지

면서 양이 줄어드는데, 다 익어 나온 닭갈비는 절 양

을 속일 수가 없다. 손님으로서 참 편하고 흐뭇할 수밖

에없다.

그래서 이곳의 닭갈비는 닭고기며 양배추가 큼직큼직

해양도많고여느집보다양배추등야채의양이푸짐해

무척 만족스러웠다. 그리고 매콤한 닭갈비 양념에 기름

이덜들어가많은양을먹어도질리지않는맛을자랑한다. 

평소 닭갈비 타운을 자주 찾는다는 옆 테이블의 손님은“울산 시내에서 다른 닭갈비집에 비해 닭갈비 타

운은양이많고맛있다”며“시설이오래됐지만닭갈비맛이변함없는이곳을찾게된다”고말한다. 최근새

로생긴닭갈비집은시설은깔끔하지만닭고기가적게들어가서진정한닭갈비맛을즐기기어렵기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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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이곳에서는닭갈비를먹을때쌈으로싸먹기를권한다. 상추, 깻잎, 쌈무를깔고이위에잘익은닭갈비

한점과함께마늘을얹어닭갈비쌈을싸먹으면닭고기특유의고소하고매콤한맛에깔끔하고신선한야

채의맛을즐길수있다.

그리고 닭갈비를 다 먹은 후에는 볶음밥을 볶아주는데 여기에 모짜렐라 치즈를 뿌려 더 고소한 맛을

낸다.

닭갈비 타운을 둘러본 결과 전 매장 모두 국내산 닭고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각 매장의 닭고기 냉장고에

는모계열업체의닭고기를사용한다는스티커가유난히크게붙여져있었다.

태화강야경을보며닭갈비와사랑을!

최고의 닭갈비 맛을 자랑하는 닭갈비 타운의 닭갈비 가격

은 1인분에 5천원이다. 여기에 음료수 1병은 서비스. 볶음밥

은추가1천원. 

닭갈비 타운을 주로 찾는 층은 매우 다양하다. 퇴근 후 직

장인의저녁식사로도주말에는젊은이들의데이트코스로도

닭갈비타운은인기가많다.

닭고기라는 서민적인 음식과 저렴한 가격 때문이겠지만

닭갈비 타운은 태화강변에 자리잡아 밤에 야경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9층에서 강변과 시내야경을 보며 닭

갈비를 먹을 수 있는 곳이 전국에 몇 군데나 있을까. 그래서

주말에는 화를 보고 난 후 닭갈비 타운을 찾는 연인들이 더 많게 마련이며 저렴한 식사에 분위기까지 즐

길수있어울산닭고기매니아들은한번쯤은오가는곳이라고.

친절, 친절, 친절…서비스최고!

닭갈비타운은서비스가좋기로도유명하다. 이제예전만큼많은사람들이찾지않고있기때문이기도하

지만애초에닭갈비타운을열면서여러상가가입점해닭갈비타운이라는이름을걸고있기에서비스는단

연좋아야했다. 

아직도 단체손님들에게는 더욱더 푸짐한 접을 한다는 이곳에는 7년이 지나오도록 많은 사람들 사이에

서친절한서비스로소문나있다. 

비록 4곳에서만 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닭갈비 타운’의 간판을 내걸고 있는 맛있는 닭갈비의 맛을

전파하고있는이곳.

‘음식의맛은타협할수없다’는신조로맛있는닭갈비와친절한서비스로다시비상하기를기 한다. 


